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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성명

 한국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하여, 2014년 12
월 1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

다. 결정 선고 후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이하 ‘민변’) 소속 권

영국 변호사는 법정 내에서 “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”라며 결정을 

비판하였고, 한국 검찰은 4월 2일 위 발언이 “법정질서를 어지럽혔



다”며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모욕죄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.
 우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헌법재판소를 한국 민주화의 성과 중 하

나로 평가해 왔다. 그러나 금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, 
다른 헌법에 터잡은 우리들에게도 결사의 자유, 정치활동의 자유 및 

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

우려를 품게 한다.

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 내 발언은 결정 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

법정질서를 어지럽힌 바가 없을뿐더러, 그 내용 또한 법률가로서의 양

심의 표현으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들도 공감할 

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단죄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.

 권영국 변호사는 오랜 시간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오사카노동자변호

단과 연구·교류를 거듭해 온 법률가이며, 동시에 민주적 사회를 희망

하고 이를 향해 전진하려는 뜻을 함께 하는 친구이다. 

 우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권영국 변호사가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

된 것에 항의하며, 검찰에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소의 철회를, 법
원에는 부당하게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 줄 것

을 강력히 촉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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